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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식품	트렌드의	현주소	

재래시장몽골사무소

Mongolia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2017년 기준 150개의 크고 작은 

장이 열리고 있다. 이마트, 노밍, 산사르 등 다양한 대형 마트가 

매장 수를 늘리며 확장해가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시장 이

용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수도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도 

역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곳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식품

들은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시장을 거쳐 공급된다. 

몽골	유통의	허브	‘나랑톨	시장’

나랑톨 시장은 몽골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수도를 제외한 

지역에 납품되는 다양한 생활용품, 식품들이 이곳을 통해 유

통된다. 자연스럽게 시장 인근에 다양한 식품유통 회사들이 

모여 있다. 주차장을 지나면 공산품이 즐비해 있는 시장 골목 

뒤에 커다란 4층 메인 건물이 나오는데, 1층은 식품 및 생활용

품, 2층 패션잡화, 3층 미용 및 서비스(수선 및 재봉 등), 4층 생

활 가전 및 푸드 코트로 구성돼 있다. 

다른 재래시장에 비해 정돈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식품의 비중

은 그다지 크지 않다. 가공식품에서 한국 식품은 유지류를 포

함한 장류, 통조림, 라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한국산 

신선 청과는 찾아볼 수 없다. 판매되고 있는 신선식품은 대부

분 러시아, 중국, 폴란드, 미국산이다. 

아파트	단지	인근	‘바양주르흐	시장’

나랑톨 시장처럼 규모가 크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닿

는 시장이 있다면, 아파트 단지 가운데 위치해 인근 거주 현지

인들이 쉽게 찾는 바양주르흐 시장도 있다. 다른 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식료품 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식품

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크게 정육, 신선, 가공식품 코너로 나뉘며, 매장 1층의 절반이 

정육코너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신선과일과 채소는 매장 한

가운데 길게 진열되어 있고, 신선식품은 주로 중국산을 취급

하고 있으며 라면, 소스류, 김 등 다양한 한국산 가공식품도 취

급하고 있다.  

 | 육류시장 |

•  몽골의 주요 재래시장에서 한국산 가공식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신선식품은 거의 유통되고 있지 않았다. 최근 CU, 
이마트 등이 몽골에 진출하면서 현대식 유통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양한 한국산 신선식품들이 이런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몽골의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울란바토르 밖으로 
유통되는 식품들은 대부분 재래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대형유통매장들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Key
Point

신선식품 업체들, 
소비자 많은 재래시장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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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식료품	집합소	‘미르꾸리	시장’

다양한 국가의 식자재들이 유통되는 미르꾸리 시장은 요식업

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 한국

식품의 취급률도 높다. 건물은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입구 쪽에

는 가공식품, 안쪽에는 신선식품과 고기류가 위치한다.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사용되는 시럽, 원두 등도 구할 수 있다. 

신선식품, 가공식품이 모두 판매되며 중국, 러시아산의 가공

식품이 많지만 한국 가공식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

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고기의 품질이 우수해 근처 주민

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재래시장이다. 

도매시장의	메카	‘바르스	시장’

미르꾸리 시장이 소매 시장이라면 울란바토르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전통시장인 바르스 시장은 도·소매 시장이다. 기

차역 인근에 위치해 중국에서 온 물건들이 바로 도매로 저렴

하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오전이나 이른 새벽에는 인근 교

통이 정체될 정도로 붐빈다. 큰 규모의 도매시장답게 다른 시

장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이곳에서도 한국산 가공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건물 내에 1~2평 남짓한 가판대가 옹기종기 모여 있고, 뒤편

으로는 물류창고에서 끊임없이 상품을 싣고 나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바르스 시장에 들어온 물건들도 울란바토르의 각 시

장과 지역으로 다시 유통되는 구조를 가진다. 

멀어도	많이	찾는	‘하르허링	시장’

하르허링 시장은 생활권과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취급하는 

제품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

다. 과거에는 노천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실내에서 운영되며 

생활용품과 의류, 신발 등을 파는 메인 건물이 있고 메인 건

물의 뒤편에 식품시장이 위치해 있다. 

먼저 식품시장의 1층에는 유제품과 과일을 파는 시장이 열린

다. 대부분이 수입 과일이고 8월에 몽골에서 재배된 수박이 들

어올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채소시장과 곡류 시장이 있어 채

소는 감자, 양파, 당근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몽골에서 재배된 채

소들이 팔리고 있고, 채소시장의 반대편에 위치한 곡류시장에

서는 쌀, 밀가루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 진열된 채소 |

 | 진열된 과일 |

 | 진열된 가공식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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